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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번 연수 동안 지낸 기숙사가 위치한 도시는 Derby였습니다. 원주시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숙사에서 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는 학

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업체가 운영합니다. 따라서, BSDC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버밍엄 공항으로부터 자가용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학교에서 픽업 기사님을 붙여 주셨음). 현관문, 방문, 개인 방문 모두 하나

의 열쇠를 이용해 출입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한 방을 사용했고, 거실(주방)/화장실/샤

워실을 공동 사용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어서 따뜻

했지만 매우 건조했습니다. 평균 오전 8시 30분 일출, 오후 4시 30분 일몰로 날이 금

방 어두워집니다. 3주 동안 맑았던 날이 3일에 불과할 정도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비

도 자주 옵니다. 따라서 모자가 부착된 후드티가 꽤 유용합니다.

학교/수업: 교육비로 총 391파운드(약 60만 원)를 부담했습니다. 학교는 타 도시 

Burton upon Trent에 위치해, 매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통학했고 약 50분 소요됐습

니다. 수업 내용은 중학교 영어 수준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어학연수 지원 자격으로 

토익 성적 500점 제한을 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Big-Bigger-Biggest 등 비교급을 

가르친 적도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현지 선생님께 직접 여쭈어보니, 영국의 College는 

우리나라의 실업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대학교와 동일선상에 있

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생들 나이 또한 16~18살로 우리와 나이 차가 꽤 납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Buddy 학생 1~2명이 하루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학생이 자신의 공강 시간을 활용해 참석하는 개념). 저희는 주로 한국인 학생들

로만 이루어져 수업을 들었습니다(수원여대). 명찰 패용, 음료 제한(투명한 생수병) 등

의 규칙들이 존재하는 것도 모두 고등학교의 통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15일 중 실질적으로 등교를 한 날은 12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수요일은 오후 

수업이 없었습니다(1~2회 정도). 학교 수업보다는 현지 선생님들과 사적으로 나눴던 대

화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교통비: 식비 일부 포함이라는 설명은 점심 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뜻이었습

니다. 주당 20파운드로 산정하여 등교 첫날 60파운드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주로 아

침, 점심은 사 먹고 저녁은 함께 장을 보고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연수 기간 3주 동

안 식비로 65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교통비는 1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주로 

택시/기차 비용).

*런던 체험(3일) 포함(각종 입장권, 호텔 숙박비는 제외).

이번 어학연수의 개인적인 목표는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는 것이었습

니다.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연수 커리큘럼보다는 현지인들과 직접 많

은 대화를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호텔/식당/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현지인들과 나눴

던 여러 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첫 경험이어서 두려움이 컸

지만, 직접 부딪혀보니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수준급의 회화 능력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만났던 모든 이들이 친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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